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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Lagenaria siceraria)은 구·신대륙에 걸쳐 재배 역사가 약 만년에 이를 정도로 오래된 작물이다. 하지만 한반

도로 유입된 시기나 이용 방법에 관한 고고학적 고찰은 극히 드물다. 이에 한반도 소재 유적에서 출토된 박의 식물유체

(종자와 열매껍질)를 검토하여 유입 시기, 경로, 형태적 특징에 관한 시론적 고찰을 시행하였다. 검토 결과, 다음의 결론

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박 재배는 청동기시대에 이른바 남방계통 작물의 유입과 함께 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박 식물유체가 발견된 유적은 삼국시대에 증가하며 이는 역사시대에 이르러 박이 중요한 작물로 자리 잡았음을 나타낸

다. 둘째, 삼국시대에 출토된 박 종자는 장폭비와 형태로 보아 아프리카·아메리카 아종과 아시아 아종이 혼재한다. 삼

국시대 종자의 형태적 다양성은 높으며, 역사시대에는 다양한 변종의 박이 재배되었을 것이다. 셋째, 박의 재배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는 열매껍질의 두께인데, 서천 봉선리 백제 목곽고 출토품으로 볼 때 삼국시대에 이르면 박열매가 

대형화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박은 청동기시대에 한반도로 유입된 후 역사시대에 이르러 재배가 활성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아시아 재배종 박의 아메리카 전파설을 뒷받침할만한 고고학적 증거는 한반도와 인근 지역에서 찾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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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박(Lagenaria siceraria [Molina] Standley)은 박과

(Cucurbitaceae)에 속하는 덩굴성 한해살이풀로 아프

리카에서 기원한 작물이다(국립생물자원관 2022; 이창

복 1982). 박에는 두 개의 아종(亞種) ―아프리카·아

메리카 아종(L. siceraria ssp. siceraria)과 아시아 아종

(L. siceraria ssp. asiatica)― 이 있는데, 잎·꽃·종자의 

크기나 형태 등에서 차이를 보인다(Burtenshaw 2003; 

Heiser 1973). 야생종 박은 껍질이 얇고 단단하지 않아 

용기로 쓰기에 적합하지 않다. 반면 현재의 재배종은 

장기간 순화(馴化) 과정을 거쳐 두꺼운 껍질로 바뀌어 

액체를 담을 수 있게 되었다(Fuller et al. 2010). 박은 

품종에 따라 다양한 변이가 있으며 호리병박, 조롱박, 

표주박, 고호(苦瓠) 등의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본 연

구에서는 ‘박’으로 통칭하고자 한다.

박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고학적 논의 대상이었

다. 아프리카에서 기원한 작물임에도 불구하고 홀로세 

동안 구·신대륙에 걸친 광범위한 지역에서 재배된 점

(Erickson et al. 2005; Kistler et al. 2014), 식용보다는 

용기 생산을 위해 재배된 식물인 점(Hayden 1990), 일

본 조몬문화(繩文文化)처럼 수렵·채집·어로 중심의 

비농경사회에서도 재배된 점(Matsui & Kanehara 2006) 

등의 특징이 있어 주목되었다. 이 중 가장 논쟁적인 부

분은 박이 아메리카 대륙에서 약 만 년 전부터 재배된 

점이다(Smith 2000). 구대륙 식물인 박이 아메리카에서 

홀로세 전기부터 재배된 사실과 관련하여 두 가지 대

립적인 가설이 있다. 첫째는 박이 빙하기 종말 이전부

터 재배되었으며 빙하기에 아메리카로 건너간 고아시

아인에 의해 전파되었다는 아시아 도래설(Erickson et 

al. 2005)이며, 둘째는 박 열매가 물에 잘 뜨기 때문에, 

해류를 타고 건너가 퍼진 표착물(漂着物)이라는 가설

(Kistler et al. 2014)이다. 두 가설은 팽팽하게 대립하지

만, 적어도 박이 쌀·밀 등과 더불어 매우 긴 재배역사

를 가진 식물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재배의 역사가 긴 만큼, 박의 종자와 열매껍질은 

동아시아 유적에서 종종 발견된다(국립문화재연구소 

2015a, b, c). 중국에서는 양쯔강 하류에 해당하는 상

하이(上海), 장쑤(江苏), 저장(浙江) 지역에서 주로 발

견된다. 허무두(河姆渡)와 뤄자자오(罗家角) 유적의 박 

식물유체는 5000 BCE 경으로 추정된다. 허무두 유적에

서는 벼와 박 식물유체가 같이 발견되기 때문에 초기 

벼농사 집단이 박도 재배했음을 보여준다(국립문화재

연구소 2015b). 일본에서도 조몬시대부터 박이 재배되

었다. 일본 남서부 아와주(粟津) 유적 식물유체는 9000 

BCE 경까지 올라갈 수 있다(Matsui & Kanehara 2006). 

이처럼 박 식물유체가 발견된 유적은 중국 양쯔강 하

류, 한국 남한지역, 일본 남서부지역에 밀집되어 있다. 

이는 박이 열대·아열대성 작물이라는 특성을 반영하

기도 하지만 해당 지역에서 식물유체 분석이 더 많이 

시행된 것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한국의 선·역사시대 유적에서도 박이 종종 발견

되지만 이에 대한 고고학적 고찰은 극히 빈약하다. 이

러한 문제의식 하에 한반도에서 출토된 박 식물유체를 

검토하고 박의 유입 시기, 경로, 형태적 특징에 관한 

시론적 고찰을 시도하였다. 박은 주로 종자와 열매껍

질로 발견되며, 탄화보다는 수침상태로 보존되는 경우

가 많다. 이에 본 연구는 수침상태의 종자와 열매껍질

을 주된 고찰 대상으로 한다. 연구 내용은 다음 세 가

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유적의 출현 사례를 검토

하여 박이 발견된 한반도 소재 유적의 시공간적 특징

을 도출하였다. 본 검토의 초점은 열대·아열대성 식

물인 박이 저위도 지역에 밀집되어 분포하는지, 그리

고 홀로세 전기에 해당하는 식물유체가 보고된 인근 

지역의 상황을 고려할 때, 한반도에서도 신석기시대까

지 소급되는 발견 사례가 있는지이다. 둘째, 종자의 형

태를 구분하여 아종(亞種)을 판별하고 형태적 변이를 

확인하였다. 박 아종 구별의 선행적 연구는 종자의 장

폭비와 형태 등에 기반한 아시아형/아프리카·아메리

카형의 구분(Heiser 1973)이며 후속 연구들은 이에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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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하여 일차적인 분류를 시도한다. 이에 동일한 기준

으로 한반도에서 발견된 개체들을 분류하였다. 셋째, 

박 껍질의 두께를 측정하여 재배 및 대형화 여부를 판

단하였다. 박은 재배 과정에서 열매껍질이 두꺼워지는 

대표적인 식물이다(Fuller et al. 2010). 아울러 열매 크

기에 따라 껍질 두께도 변한다는 특징이 있다. 박열매

는 액체를 담는 용기로 흔하게 사용되는데, 껍질 두께

는 사용된 용기의 크기를 가늠하게 하는 척도가 된다. 

최종적으로 검토 결과를 토대로 한반도의 선·역사시

대 박의 유입과 이용 변화를 복원하였다. 

Ⅱ. 국내외 연구 현황

1. 분류와 이용

박과(Cucurbitaceae)는 주로 열대와 아열대에 분

포하는 덩굴식물로 한반도에는 박, 오이, 참외, 여주, 

수세미 등 70여 종이 야생으로 분포하거나 재배된다

(국립생물자원관 2022). 박속(Lagenaria)에는 6종이 있

는데, 박(Lagenaria siceraria)을 제외한 다른 종은 모

두 야생종이다. 박은 아프리카에서 기원한 작물로, 짐

바브웨에서 야생종이 발견된 바 있다(Decker-Walters 

et al. 2004). 박에는 아프리카·아메리카형 (ssp. 

siceraria)과 아시아형 (ssp. asiatica) 두 개의 아종이 있

으며 양자는 종자의 형태에서 차이를 보인다. 아시아

형은 장폭비가 2를 넘고 “귀”가 돌출해 있지만 아프리

카·아메리카형은 그렇지 않다. 또 아시아형은 연모가 

있는 두 개의 횡단 선이 있어 특징적이다(Burtenshaw 

2003; Erickson et al. 2005; Heiser 1973).

박은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되는데, 크게 음식으로

써의 용도와 생활·제의 도구의 재료로 나뉜다. 덜 익

은 박열매는 채소로 식용할 수 있다. 중국 북위의 6세기 

농서인 제민요술(濟民要術)에는 박이 주요 식용 작물의 

하나로 언급되어 있다. 고려시대 이규보의 동국이상국

집(東國李相國文集)에도 집에서 기르는 여섯 채소인 가

포육영(家圃六詠) 중 하나로 박을 언급하였고, 조선시

대 정학유의 농가월령가(農家月令歌)도 겨울철을 대비

하는 채소의 하나로 박을 들고 있다(구자옥 외 2015). 

민족지 기록을 살펴보면, 박은 김치, 나물, 말랭이, 죽 

등 다양한 음식으로 소비된다(국립민속박물관 2017).

한편, 박은 다 자란 열매껍질을 말려 용기나 악기 

등의 도구로 제작하기도 한다. 삼국유사(三國遺事) ‘원

효불기(元曉不羈)’조에는 바가지를 두드려 악기로 썼다

는 기록이 있다. 조선 후기의 농서·경제서인 임원경

제지(林園經濟志), 농정회요(農政會要), 산림경제(山林

經濟) 등의 다양한 문헌에도 박을 이용한 요리도구가 

등장한다(구자옥 외 2015). 박을 액체를 담기 위한 용

기나 바가지로 사용하는 것은 민족지 기록에서도 쉽게 

확인된다(국립민속박물관 2017). 박을 용기로 사용하

는 것은 특정 지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아프리

카, 유라시아, 아메리카 대륙에 걸쳐 선사시대부터 보

이는 전통이며, 술과 같은 발효음료의 제조와도 밀접

한 관련이 있다(Hayden 1990). 박으로 제작한 용기는 

토기에 비하여 가볍고 제작과 관리가 쉬워 효용가치가 

높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박은 액을 쫓는 굿이

나 고사에서 사용되는 등 의례와 주술에도 사용되었다

(국립민속박물관 2017).그림 1   현생 박 종자(2023년 9월 충남 예산군 신암면 신택리 채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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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원과 전파

박과 관련한 고고학 논의 중 핵심적인 것은 아프

리카에서 기원한 식물인 박이 어떻게 구·신대륙에 걸

친 광범위한 지역으로 퍼져나갔으며, 특히 어떻게 빙

하기가 끝난 직후인 약 만 년 전부터 아메리카 대륙에

서 재배되었는가 하는 문제이다(Erickson et al. 2005; 

Kistler et al. 2014). 아메리카에서 박 식물유체가 발견

된 유적은 멕시코의 구일라 나퀴츠(Guila Naquitz), 콕

스카틀란(Coxcatlan) 동굴, 페루의 팔로마(Paloma) 유

적 등이 있다. 탄소연대 측정에 의하면 구일라 나퀴

츠 동굴의 박 연대는 8000 BCE 경까지 올라갈 수 있다

(Smith 2000). 이와 관련하여 데이비드 에릭슨 등의 연

구자들은 박이 홀로세 해수면 상승 이전에 소위 베링 

육교를 통한 아시아계 수렵채집인들의 도래와 함께 신

대륙으로 유입되었다고 보았다(Erickson et al. 2005). 

이 견해에 의하면 박은 개와 더불어 빙하기 종말 이전

부터 인간의 관리하에 있었다.

베링 육교를 통한 신대륙 전파설의 문제는 열대·

아열대 식물인 박을 빙하기에 북극해 연안에서 재배하

는 것이 가능한가 하는 점이다. 연해주를 포함하는 러

시아 극동지방의 식물유체 분석 결과에 의하면 3500 

BCE 경부터 역사시대에 이르는 기간 동안 조·피·기

장 등이 재배되었고 다양한 야생식물이 이용되었지만, 

박이 발견된 예는 없다(Segusheva et al. 2014, 2022; 

Kuzmin 2006, 2013). 아울러 민족지 기록을 통해 보

아도 시베리아나 알래스카에서 박은 이용되지 않았다

(Kistler et al. 2014). 구·신대륙에서 박이 발견된 가장 

고위도의 유적은 일본 아오모리현 산나이마루야마 유

적(40°48’38.5”N 140°41’48.4”E)이며, 현재 식물유체 자

료로 판단하면 북위 40도는 선사시대 박의 북방한계선

에 해당한다.

베링 육교 전파설에 대한 대안적인 가설은 물에 

잘 뜨는 성질을 가진 박열매가 일종의 표착물(漂着物)

로 해류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 전파되었다는 주장이다

(Kistler et al. 2014; Whitaker 1971). 로간 키슬러 등의 

연구자들은 아메리카 대륙에서 발견되는 선사시대 박

은 DNA 분석에 의하면 아프리카 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Kistler et al. 2014). 이들 주장에 따르면 

박은 플라이스토세 말기에 대서양을 표류하여 중·남

미에 다다랐으며 이후 대형 육상 포유류를 매개로 내

륙으로 퍼져나갔다.

베링 육교설과 대서양 표착설의 주된 차이점은 전

파 경로와 매개체이다. 베링 육교설은 인간 활동이 핵

심적인 요소이다. 반면 대서양 표착설은 박이 아메리

카에서 생육하게 된 과정을 해류와 포유류의 영향으

로 보았다. 한편 베링 육교설에서 박은 육로로 아시아

를 거쳐 아메리카로 전파되지만, 대서양 표착설에서는 

아프리카에서 바다를 통해 아메리카로 전파된다. 만약 

아프리카에서 기원한 박이 아시아와 시베리아를 거쳐 

신대륙으로 확산하였다면, 동아시아에서 홀로세 시작

을 웃도는 연대의 식물유체가 발견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동아시아 선사시대 식물자료는 두 견해의 타

당성을 검증할만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3. 중국·일본 유적

동아시아에서 가장 이른 연대를 보이는 박은 일

본 시가현 아와주(粟津) 유적에서 발견된 박 종자이

며, 종자에서 직접 측정한 탄소연대는 9000 BCE 경

(9307~8741 cal. BC [9660±110 uncal. bp; NUTA-

1825])이다(Matsui & Kanehara 2006). 태국 스피릿 동

굴의 박은 10,000-6000 BCE로 보고되었는데, 출토 층

위로 추정한 것이어서 확실하지는 않다(Yen 1977). 이

런 자료들은 홀로세의 시작 시점에 근접하는 연대로 

볼 수 있지만 베링 육교가 형성되었던 빙하기 극상기

에 비하면 다소 늦은 연대이다.

이른 시기의 박 식물유체는 후쿠이현 도리하마(鳥

浜, 6000 BCE)나 아오모리현 산나이마루야마(三内丸

山, 4000 BCE) 유적에서도 발견되었는데, 홀로세 전·

중기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베링 육교설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 일본에서 박은 조몬시대부터 출현한다.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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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야요이시대에 해당하는 유적이 많으며, 발견 유적

은 규슈(九州) 북부지역과 오사카를 중심으로 하는 간

사이(関西) 지역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인다(그림 2).

중국에서는 양쯔강 중하류에 있는 신석기시대 유

적에서 주로 발견된다. 식물유체로부터 직접 측정된 

연대는 없지만 허무두(河姆渡) 문화(ca. 5000~3400 

BCE)에 속하는 허무두, 톈뤄산(田螺山) 유적이나 다시

(大溪) 문화(ca. 5000~3300 BCE)의 뤄자자오(罗家角), 

청터우산(城头山) 유적 등에서 발견된 박 종자나 껍질

은 최고 5000 BCE 경까지 올라갈 수 있다.

도리안 풀러 등의 연구자에 의하면 동아시아 홀로

세 전·중기에 해당하는 박은 재배종에 해당하며, 그 

근거는 열매껍질의 두께이다(Fuller et al. 2010). 아프

리카 야생종들은 껍질의 두께가 1~1.5㎜로 얇고 깨지

기 쉬워서 용기로 사용하기 힘들다. 반면 아메리카 대

륙에서 발견되는 선사시대 박열매는 두께가 3~5㎜에 

달하여 재배종으로 판단할 수 있다. 중국과 일본에 소

재한 선사시대 유적 6개소 ―톈뤄산(田螺山), 비엔지

아산(卞家山), 청터우산(城头山), 도리하마(鳥浜), 산나

이마루야마(三内丸山)― 에서 발견된 박 껍질은 두께 

1~5.5㎜의 범위에 있고, 상당수는 3㎜ 이상으로 재배

종의 범주에 들어간다. 다만 두께가 다소 얇은 개체들

이 있는데, 풀러는 이를 재배종이 야생화한 것이거나 

야생종의 특징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았다. 이런 자료

들은 동아시아에서 매우 이른 시기부터 박이 재배되었

다는 것을 말해주지만 연대는 홀로세 전·중기에 해당

하는 것이어서 플라이스토세 말기부터 박이 재배되었

다는 가설을 뒷받침하지는 않는다.

Ⅲ. 한반도 박 식물유체 검토

1. 선사시대

한반도에서 박은 약 30개소 유적에서 발견되었다

(그림 2). 주로 종자가 발견되며 탄화보다는 수침된 상

태로 발견된다. 종자 외에도 저습지, 목곽고 등과 같은 

그림 2   동북아시아 박 출토 유적(유적 번호는 <표 1~5>와 동일).

표 1   중국, 일본 박 출토 유적

연변 유적 문화기

1 광푸린(广富林) 良渚

2 룽난(龙南) 良渚

3 톈뤄산(田螺山) 河姆渡

4 허무두(河姆渡) 馬家浜

5 뤄자자오(罗家角) 大溪

6 수이톈판(水田畈) 良渚

7 청터우산(城头山) 大溪

8 비엔지아산(卞家山) 良渚

9 산나이마루야마(三内丸山) 縄文

10 시모야케베(下宅部) 縄文

11 도리하마 패총(鳥浜貝塚) 縄文

12 니시카와츠(西川津) 弥生

13 가라코·카기(唐古·鍵 遺跡) 弥生

14 노쇼(納所) 弥生

15 류가사키A(竜ヶ崎 A) 縄文

16 아마(安満) 弥生

17 야마가(山賀) 弥生

18 쓰시마오카다이(津島岡大) 縄文

19 가미노시마(上ノ島) 弥生

20 다마쓰타나카(玉津田中) 縄文

21 나바타케(菜畑) 弥生

22 시모쓰키구와C(下月隈 C) 弥生

23 이타즈케(板付) 弥生

24 히라타(平田) 弥生

25 하라(原) 弥生

26 하시모토잇초다(橋本一丁田) 縄文

27 아와주(粟津) 縄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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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침 유적에서 박 열매껍질이 발견되기도 한다.

현재 한반도에서 신석기시대로 비정되는 박 유체

는 발견되지 않았다. 중국, 일본 등지에서는 홀로세 중

기 이전으로 볼 수 있는 박 종자가 발견되지만, 한반도

의 가장 이른 시기의 박 유체는 청동기시대이다. 박 식

물유체가 출토된 청동기시대 유적은 충주 조동리, 천

안 백석동 고재미골, 안동 저전리, 논산 마전리 C지구, 

밀양 금천리 등 5개소이다(표 2). 중국과 일본의 박 출

토 정황상 한반도에서도 앞으로 신석기시대에 해당하

는 박 유체가 발견될 가능성은 있으나, 현재까지의 출

토 상황을 고려한다면 청동기시대 중기를 상한선으로 

설정할 수 있다. 

한반도에서는 박이 상대적으로 높은 위도에서 발견

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중국, 일본은 소수의 유적을 제외

하면 주로 북위 35도 이남에서 발견된다. 하지만 한반도

에서는 북위 36도 이상의 선사유적에서도 빈번하게 발견

된다. 이는 열대, 아열대 작물로 분류되는 박의 북방한계

선이 선사시대에는 다소 높았을 것임을 나타낸다.

2. 역사시대

박 유체가 출토되는 역사시대 유적은 약 26개소이

다(그림 2). 청동기시대 이후부터는 박이 출토되는 유

적들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한편, 초기철기에서 

삼국시대까지의 박 출토 양상을 살펴보면, 청동기시대

와 대비되는 몇 가지 차이점이 있다. 첫째, 출토 유구

의 다양화이다. 선사시대에는 주거지나 저수지(수로) 

등으로 출토지가 한정되어 있다면, 역사시대에 이르면 

저장혈, 우물, 목곽고, 저습지, 주구 등 다양한 유구에

서 발견된다. 특히 아산 갈매리 유적에서는 의례 행위

에 박이 사용되었을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둘째, 출

토 수량의 증가이다. 선사시대 유적에서 주로 10립 미

표 2 청동기시대 박 출토 유적

연번 유적 유구 박 유체 참고문헌

31 충주 조동리 주거지 종자
허문회·이융조  

2001

32
천안 백석동  

고재미골
주거지 종자

고환경연구소  

2009

34 안동 저전리
1, 2차  

저수시설
종자

동양대학교박물관  

2010
42 논산 마전리 수로 표주박 다량 이경아 2004

47 밀양 금천리 습지 표주박, 종자
국립역사민속박물관  

2016

표 3 초기철기·원삼국시대 박 출토 유적

연번 유적 유구 박 유체 참고문헌

28 강릉 강문동 문화층 종자 이희경 2012

30 고양 가와지 토탄층 종자
한국선사문화연구원 

2014

33 아산 갈매리 수로 종자
辻 誠一郞·  

野中理加 2007
43 경주 월성 문화층 종자 안소현·허경화 2021
53 광주 신창동 저습지 종자 국립광주박물관 1997

55
나주 회진리 

동촌

1, 3호  

저장혈
종자

전남문화재연구원 

2018

57 무안 양장리 수리시설 종자
목포대학교박물관 

1997

표 4 삼국시대 박 출토 유적

연번 유적 유구 박 유체 참고문헌

28 강릉 강문동 문화층 종자 이희경 2012

33 아산 갈매리 수로 종자
辻 誠一郞· 野中理加 

2007

35 공주 옥룡동 목곽고 껍질
충청문화재연구원 

2019
37 옥천 이성산성 목곽고 종자 김민구 2023

38
부여 쌍북리 

280-5
창고 종자, 껍질 이희경·이준정 2011

39
부여 쌍북리 

602-10
건물지  

토기 내부
종자 이희경·이준정 2010

40 부여 궁남지 수로 종자, 껍질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01
41 서천 봉선리 목곽시설 종자, 껍질 김민구 2019
44 대구 시지지구 우물 종자 안승모 2008
45 고령 쾌빈리 저습지 종자 대가야박물관 2007

46 울산 중산동 1호 석축 종자
안소현·Paleo Labo 

2016
48 부산 정관 가동 저습지 종자, 껍질 Paleo Labo 2008

49 김해 퇴래리
A구역  

목탄 유기

물 집적층

종자 안소현 외 2018

50 창원 신방리 1호 저장공 종자 나영왕 2009
51 김해 관동리 저습지 종자 이경아 2009

52 함안 성산산성 저습지 종자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007 

54 광주 선암동 3호분 주구 종자
호남문화재연구원 

2012

56 나주 복암리 1호 수혈 종자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2010

58 함평 용산리 1호 저장혈 종자
목포대학교박물관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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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의 소량이 발견되는 것과 대조적으로 역사시대에 이

르면 100립 이상의 종자가 다량 발견되는 사례가 많다. 

이는 역사시대에 이르러 박이 주요한 재배 작물의 위

치를 점하게 되었음을 암시한다. 또한, 충분한 양의 시

료를 확보할 수 있어 종자의 형태 변이를 비교할 수 있

는데, 이는 다음 장에서 자세히 논하도록 하겠다. 마지

막으로 박열매의 출현이다. 역사시대에 이르면 박 종

자는 물론이고 열매껍질 편이 발견되는 사례가 많다. 

전술한 바와 같이 박 껍질의 두께는 박의 재배 과정을 

추적하는 중요한 지표를 제공한다.

현재 통일신라~조선에 해당하는 유적은 많지 않

다. 통일신라 시기는 영동 신흥리 유적(류춘길 외 2018)

에서 보고 사례가 있으며, 조선시대에 해당하는 유적은 

의정부 신곡동 유적(한울문화재연구원 2018)이 있다. 

Ⅳ. 계측과 형태분석

1. 종자

박 종자는 형태에 따라 크게 아프리카·아메리카

형 (ssp. siceraria)과 아시아형 (ssp. asiatica) 두 개의 아

종으로 구분된다. 구분의 기준은 장폭비인데, 아시아

형은 장폭비가 2를 넘지만 아프리카·아메리카형은 이

에 미치지 못한다. 생육 단계에 따라 종자의 크기 변화

는 있을 수 있지만 장폭비의 변화는 크지 않다. 또 아

시아형은 종자의 끝단에 두 개의 “귀”가 뚜렷하게 돌

출한 경우가 많고 연모가 있는 두 개의 횡단 선이 있다

(Burtenshaw 2003; Erickson et al. 2005; Heiser 1973).

이에 선·역사시대 박 종자의 형태적 다양성을 검

토하기 위해서 20립 이상이 발견된 4개소 유적 ―밀양 

금천리(n=30), 아산 갈매리(90), 서천 봉선리(22), 옥천 

이성산성(20)― 종자의 크기를 계측하였다. 봉선리, 이

성산성 출토 종자는 형태를 실체현미경으로 촬영한 뒤 

귀를 포함한 종자의 최대 길이를 길이로, 이와 직각을 

이루는 최대폭을 너비로 간주하였다(그림 3). 금천리와 

갈매리 자료는 보고서 도면을 기반으로 계측하였다. 

계측값은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후 산점도로 

결과를 정리하였다.

유적에서 수습된 4개 군과 현생종 등 총 5개 종자

군의 계측 결과는 <그림 4>와 같다. 도면상의 점선은 

길이:너비 비율이 2:1인 지점을 나타내는 것으로, 점선 

아래 영역은 장폭비가 2 이상이다. 비교에 사용된 현생 

박 종자는 아시아형으로 모든 개체의 장폭비가 2를 넘

고 종자 끝단에 귀가 돌출되어 있다.

표 5 통일신라시대 이후 박 출토 유적

연
번

유적 유구 시대 박 유체 참고문헌

29
의정부  

신곡동
1호  

회묘
조선 껍질

한울문화재연구원 

2018
36 청송 신흥리 우물 통일신라 종자, 껍질 류춘길 외 2018

그림 4   박 종자의 길이, 너비 산점도(●서천 봉선리, ■옥천 이성산성, ▲밀양 금
천리, ◆아산 갈매리, ●현생; 점선은 길이:너비=2:1 기준선을 나타냄).

너비
(㎜)

길이(㎜)

그림 3   박 종자 계측 기준(左)과 옥천 이성산성(中), 서천 봉선리(右) 출토 
박 종자(스케일바=1㎜).

너비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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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에서 보이는 특징은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

다. 첫째, 각 유적에서 발견되는 박 종자는 모두 일정한 

영역에 밀집되어 있다. 같은 유적 내에서 발견되는 종

자의 형태적 변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개별 유적에서는 

한 종류의 박을 재배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표 6). 둘

째, 장폭비 2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발견된 박 종자의 

형태적 변이는 다양하다. 현생을 포함하여 밀양 금천

리, 아산 갈매리 유적의 개체들은 대부분 장폭비 2를 상

회한다. 따라서 이 유적들의 박은 아시아형으로 판단된

다. 반면 서천 봉선리와 옥천 이성산성의 개체들은 장

폭비가 2에 미치지 못한다. 특히 서천 봉선리의 박 종자

는 귀가 발달해 있지 않아 전형적인 아시아형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그림 3). 셋째, 시기가 후행하는 개체들이 

소립이다. 봉선리와 이성산성은 삼국시대로 비정되는 

유적들로 비교군 중에서 상대적으로 늦은 시기임에도 

종자의 크기는 작다. 반면 청동기시대로 비정되는 금천

리의 개체들은 이들에 비해 대형에 해당한다.

<그림 5>는 현생종을 포함하여 5개소 유적에서 발

견된 박 종자의 길이와 너비 분포를 밀도 그래프로 표

시한 것이다. 십자(+)의 점선은 계측된 박 종자 전체

(n=162)의 길이와 너비 중간값을 나타낸다. 도면이 제

시하는 바와 같이 유적 내의 형태적 유사성은 비교적 

높은 편이지만, 유적 간의 차이는 크다. 가장 넓은 범

위에 걸쳐 있는 군은 밀양 금천리이며 이 경우 유적 전

체의 중간값에 수렴하는 양상을 보인다. 하지만 다른 

4개소 유적들은 상대적으로 좁은 범위를 점하며 그룹 

간의 차이는 크다. 이는 삼국시대에 이르면 다양한 품

종의 박이 재배되었음을 나타낸다.

2. 열매껍질

박의 재배 여부를 판단하는 주된 기준은 열매껍질

의 두께이다(Fuller et al. 2010). 야생종은 껍질이 1.5㎜

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용기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반면 재배종은 순화 과정을 거치면서 껍질이 두

꺼워졌다. 중국, 일본의 선사시대 유적에서 발견되는 

박 껍질은 두께 3㎜ 이상인 것들이 많아 재배종으로 간

주한다. 재배 여부에 더하여 껍질의 두께는 박열매 크

기와 상관관계에 있다. 박열매가 작을수록 껍질은 얇

표 6 박 종자 길이, 너비 크기 정리

번호 유적 표본 수
길이(㎜) 너비(㎜)

길이/너비 참고문헌
평균 표준편차 범위 평균 표준편차 범위

1 밀양 금천리 30 12.68 1.13 10.81-15.66 5.78 0.50 4.80-6.50 2.21 경남대학교박물관 (2016)

2 아산 갈매리 90 14.18 0.79 12.30-15.91 6.61 0.44 5.25-7.57 2.15 辻誠一郞·野中理加 (2007)

3 서천 봉선리 22 8.26 0.66 6.84-9.39 5.25 0.34 4.43-5.82 1.58 김민구 (2019)

4 옥천 이성산성 20 9.95 0.51 8.82-10.42 5.53 0.16 5.29-5.89 1.75 김민구 (2023)

5 현생 30 16.71 0.85 14.65-18.49 6.99 0.28 6.58-7.75 2.39 본문

그림 5   비교 대상 종자군의 밀도 그래프(점선은 고고학 유적에서 발견된 
박 종자 전체의 길이와 너비 중간값(길이 12.98㎜, 너비 6.00㎜)의 
위치를 나타냄).

너비
(㎜)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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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마련이고 반대로 대형 박은 껍질 역시 두껍다. 즉, 

재배 여부와 더불어 껍질의 두께는 재배된 박의 크기

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를 제공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다수의 유적에서 박 껍질이 발

견되었지만, 두께 수치가 제시된 바는 없다. 껍질이 발

견된 경우에도 잔존물은 소량에 불과하고 수침과 건조

에서 오는 형태 변화가 심하다는 한계점이 있다. 반면 

서천 봉선리 유적에서는 약 30편에 달하는 박 껍질이 

발견되어 의미 있는 자료를 제공한다. 수침상태로 보

존된 박 껍질은 실제보다 팽창되어 있다. 이에 봉선리 

시료는 알코올을 이용하여 단계적으로 수분을 제거하

여 건조 상태와 비슷한 수준으로 축소시켰다. 이후 버

어니어 캘리퍼스를 이용하여 하나의 파편에서 여러 지

점의 두께 측정하였으며 이 평균값을 해당 개체의 두

께로 간주하였다.

분석 결과는 <그림 7>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전

술한 바와 같이 박은 외래식물이기 때문에 표착물 같은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면 모두 재배종으로 간주할 수 

있다. 하지만 서천 봉선리 경우는 박 껍질이 매우 두껍

다는 특징이 있다. 중국과 일본의 연구 사례를 보면 야

생종은 물론이고 선사시대 재배종들도 5.5㎜를 넘지 않

는다. 반면 봉선리 자료는 이 영역을 크게 상회하는 것

이고 뚜렷하지는 않지만 다봉 구조를 나타내기도 한다. 

시료가 한 유적에서 채집된 점, 시료 수가 많지 않은 

점, 박열매 몸체와 끝부분의 껍질 두께가 다를 수 있는 

점 등의 한계점이 있지만 봉선리 자료는 역사시대에 이

르면 대형의 박이 재배되었을 가능성을 나타낸다.

Ⅴ. 고찰 및 맺음말

박은 재배 역사가 약 만년 정도로 긴 작물이지만 

한반도 유입 경로, 시기, 사용법에 대한 고고학적 고찰

은 매우 드물다. 이에 유입 시기와 형태적 패턴을 파악

하기 위해 선·역사시대 유적에서 출토된 박 식물유체

를 검토하였다. 발견된 박 종자의 크기 계측과 형태적 

차이를 기반으로 아종을 판단하였으며, 서천 봉선리 

유적 출토 박 껍질의 두께를 계측하여 삼국시대의 재

배 양상을 파악하였다. 

청동기부터 삼국시대까지에 해당하는 식물유체

를 검토한 결과, 다음의 세 가지 결론을 얻을 수 있었

다. 첫째, 박은 청동기시대부터 재배된 것으로 판단되

며, 벼와 같은 남방계통의 작물과 함께 한반도로 유입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박이 발견된 청동기시대 유

적은 5개소 내외로 소수이지만 향후의 발굴을 통해 더 

발견될 가능성이 있다. 둘째, 삼국시대의 박은 장폭비

로 보아 아프리카·아메리카와 아시아 아종이 혼재하

며 유적 간 형태적 다양성이 높은 편이다. 삼국시대에 

이르면 다양한 품종의 박이 재배되었고 재배도 활성화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삼국시대에 이르면 대형 

박이 재배되었다. 서천 봉선리 목곽고 출토 박 껍질은 

그림 6   서천 봉선리 유적 출토 박 껍질.

그림 7   서천 봉선리 유적 박 껍질의 크기 분포(① 야생 박껍질의 범위, ② 중
국·일본 선사시대 재배종 박 껍질의 범위(Fuller et al. 2010)).

빈도

두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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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께가 기존에 재배종으로 보고된 것을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박을 이용하여 대형 용기를 제작하는 것이 가

능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종합하면, 박은 청동기

시대 한반도에 유입된 이후 삼국시대에 이르러 품종과 

용도의 분화가 있었을 것으로 해석된다.*

* 이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분야 중견연구자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이다(NRF-2022S1A5A2A01038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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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tivation and use of  
bottle gourd (Lagenaria siceraria)  
in ancient Korea

Although the bottle gourd (Lagenaria siceraria) is a crop with a cultivation history of  about 10,000 years in the 

Old and New Worlds, archaeological considerations on the cultivation and use of  bottle gourds on the Korean 

Peninsula are extremely rare. Accordingly, we reviewed previous reports on bottle gourds and examined the 

morphological characteristics of  seeds and rind fragments from the Korean Peninsula.

The investigation yielded several conclusions. First, bottle gourd cultivation likely began during the Bronze Age 

alongside the introduction of  so-called southern crops. Evidence suggests that bottle gourd remains were more 

prevalent during the Three-Kingdoms period, indicating its significance as a crop during the historical era. Second, 

bottle gourd seeds from the Three-Kingdoms period exhibit characteristics of  both African and Asian subspecies, 

showcasing a high level of  morphological diversity. Third, rind thickness indicates that bottle gourds found at 

the Bongseon-ri site were of  varieties with large fruits. Taken together, it is concluded that the bottle gourd was 

introduced to the Korean Peninsula during the Bronze Age, and people cultivated a range of  bottle gourd varieties 

during the Three-Kingdoms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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